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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 prostitution and 
gender equality in male university students. M ethod: 
The subjects were 339 male university students in G 
province. The data were gathered from August 29 to 
September 23, 2005.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PSS/Win 10.0 program. 
Results: About twenty-eight percent of the subjects 
had experiences with prostitutes. The mean score of 
the attitude toward prostitution was 2.88± .39. The 
mean scores of th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gender equality were 1.90± .44, 2.73± .31, respectivel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ttitude 
toward prostitution between subjects with experiences 
and without experiences with a prostitute. Also,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gender equality between subjects with 
experiences and without experiences in prostitution.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the attitude 

toward prostitution was strongly related to th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gender equality. Realistic and 
future-directed gender equality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target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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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2004년 9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하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는 범죄’라

는 사실이 대중들에게 확고히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정작 사회 문화 전반적 의

식에는 성매매를 필요악이라거나 혹은 인류사적으로 가장 오

래된 직업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매매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Lee, 2003). 이러한 의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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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변에는 성매매에 관한 길고 긴 역사가 있다. 서양에서는 이

미 B.C. 3천 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의 지방도시인 우륵 지금의 

이라크에서 발생한 자료를 통해 성매매의 기원을 찾아 볼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이능화( )가 지은 조선해어화사(

)에 따르면 신라시대에 이미 창녀가 있었다고 전해

지고 있으나 성매매가 구조화된 것은 일본 식민지시대의 공

창제도와 미군정시대 미국 주둔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지촌 

문화의 형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윤락행위 등 방지

법’이 제정되기도 했지만 산업화의 영향으로 퇴폐 향락산업

이 번창하면서 향락 유흥업소가 전국 구석구석에서 성장하

게 되었다(Choi, 2003).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성매매의 심각성

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의 

성매매업소에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매

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성매매를 강요하는 

현실, 그리고 폭행과 착취 등의 인권침해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었다(Kim, 2002).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심각한 인권침해실

태가 알려지면서 2001년 7월 12일에는 미 국무성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 3등급(최하위국)국가로 

규정하게 되었고, 우리사회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

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성매매를 윤락( )이라는 용어로 사용해왔던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사회는 성을 사는 남성들에 대해

서는 허용적인 반면, 성을 파는 여성들에서는 윤리적 잣대를 

사용하는 이중적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면에 한국남성

의 성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Chang과 Cho(1991)는 성에 대

한 이중 규범이라는 이데올로기 측면과 상품화 된 성의 보급

이라는 경제 구조가 밀접하게 맞물려서 한국의 성 문화가 형

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한국의 성산업 시장규모는 연

간 24조 원 가량으로 2002년도 기준 국내 총생산의 4.1%에 

해당하며, 전체 하루 평균 성구매자는 36만 8천여 명으로 추

정되고 있다. 또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 수는 최소 33만 

명으로 20-30대 여성인구의 4.1%를 차지하며, 이를 같은 연령

대 취업여성의 비율로 환산해보면 8.0%가 된다(Kim et al., 

2002). 남성중심적 성문화의 사회화는 남성을 성관계의 주체

로, 여성은 객체로 고착시켜 왜곡된 성문화를 당연시하게 된

다(Kim, 1995) 즉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규정하고 무시, 비

하하거나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Shim, 1995),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가

지고 있는 성역할과 관련된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능력, 속성, 역할에 대

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며,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

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 채택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제도와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Kim & Jung, 2000)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태

도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회곳곳에서 남성이 주된 세

력을 차지하고 있어 남성의 생각이 공적 사회영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남성의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는 일은 더

욱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Kim, Kim, & Han, 

2004). 남성들의 경우 성매매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군대경험(Im, Kim, Chang, Kim, & Kim, 1994)인 것으

로 조사되었는데, 군대는 젊은 남성들을 모아 놓고 남성성을 

극대화시키는 현장으로서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비하를 배우고, 성매매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습

득하기도 한다(Chung & Yang, 2003).

또한 현행 성매매방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

매근절을 위한 홍보, 예방교육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고 대책

마련과 재원조달 등의 규정을 두어 홍보, 예방교육의 실질적

인 추진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성매매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상자별 예방 및 홍보 전략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다른 연

령의 대상자들보다 성매매 경험이 시작되는 시기인 남자대학

생들을 예방교육의 표적대상으로 삼고 이들에게 적합한 성매

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은 성매매의 근

절을 위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간 성매매 문제는 사

회학, 사회복지, 여성학적 관점에서 일부 다루어져 왔지만 한

국사회에서 성매매는 드러내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문제로

서 사회에서 공론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는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워 의학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부분

이 많고, 또한 성매매를 하는 남성들에게는 성매매 요구를 근

절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간호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남자대학생들을 위한 성매매 예방교육 프로그램내용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남자대학생들의 성

매매에 대한 태도 및 양성평등태도와 행동 관한 의식을 조사

하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는 남자 대학생들의 성매매 관련 행

동을 이해하고 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남자 대학생들에게 

양성평등을 함양하고 성매매를 근절시키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을 하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일 지역 남자대학생들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 양

성평등태도와 행동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연구대상자의 성매매 실태를 파악한다.

연구대상자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 양성평등태도와 행동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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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성매매경험 유 무에 따라 성매매에 대한 

태도, 양성평등태도와 행동을 파악한다.

연구대상자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 양성평등태도 및 양성

평등행동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 지역 남자대학생의 성매매와 관련된 실태, 성

매매에 대한 태도,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및 행동 등을 파악

하여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성매매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기간

연구기간은 2005년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4주간 이었

으며, 연구대상은 G시에 소재한 3개 대학의 남자대학생 339

명이었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문항, 성매매 관련 

특성 8문항,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7문항, 양성평등행동 16문

항 및 성매매에 대한 태도 2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성매매에 대한 태도

Chung과 Yang(2003)이 개발한 22문항의 5점 척도를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4개 요인으로 추출하였고 4개 요인으로 추출

될 수 없는 3문항을 제외한 19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절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

가하였으며, 부정문항은 역산처리 하였다. 이 도구는 성매매

의 정당성에 관한 요인(정당성 요인), 성매매의 사회적 필요성

에 대한 요인(필요성 요인),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보는지

에 관한 요인(피해자 요인), 성매매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

매를 한다고 보는지 관한 요인(자발성 요인)의 4가지 하위 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매매는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보며, 성매매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성매매 여성들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는 .85였고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는 .84로 나타났다.

2)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Kim 등(2004)이 개발한 7개 문항의 6점 척도를 본 연구자

가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으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녀차별적임을 의미한

다. 도구개발당시 Cronbach's =.85였고,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85로 나타났다. 

3) 양성평등에 대한 행동

Kim 등(2004)이 개발한 16문항의 6점 척도를 본 연구자가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

로 평가하였으며 부정문항은 역산처리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

록 양성평등적인 행동의도를 지녔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

시 Cronbach's 는 .7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는 

.67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자료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연구자와 연구보조

자가 동료교수의 강의시간의 일부를 할애 받거나 혹은 남학

생 기숙사를 방문하여 남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과 취지를 설명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

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자가 응답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 중 354부

(88.5%)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미비하여 자료처리가 어려운 15부를 제외한 339부(84.8%)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매매 관련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 양성평등태도와 행동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매매 경험 유 무에 따른 성매매에 대한 

태도, 양성평등태도와 행동의 차이 검증은 t-test를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 양성평등태도 및 양성

평등행동간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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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2-23세 139명(40.4%), 24-25세 110명

(32.4%), 21세 이하 65명(19.2%), 26세 이상 27명(8.0%)의 순

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2학년 145명(42.8%), 3학년 88명

(26.0%), 1학년 69명(20.4%), 4학년 37명(10.9%)의 순이었으며 

전공은 공학계열이 189명(55.8%)으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경영/행정/법학계열 87명(25.7%) 의학/간호/보건계열 

33명(9.7%), 인문/사회계열 17명(5.0%)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51.9%였고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47.8%였다. 

용돈은 11-20만원 92명(27.1%), 21-30만원 91명(26.8%), 10만 

원이하 62명(18.3%), 31-40만원 34명(10.0%), 41-50만원 22명

(6.5%), 51만원 이상 9명(2.7%)로 나타나 한 달 용돈을 30만 

원 이하로 쓰는 대상자가 72.3%로 조사되었다<Table 1>.

2. 연구대상자의 성매매실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39)

Categories Classification f % Mean±SD

Age(years) 21 
22-23
24-25
26

65
137
110

27

19.2
40.4
32.4
8.0

22.9± 2.24

Grade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69
145

88
37

20.4
42.8
26.0
10.9

Major Cultural & Social science
Medicine, Nursing and Health science
Engineering
Management, Administration and Law
No response

17
33

189
87
13

5.0
9.7

55.8
25.7
3.8

Religion Present
Absent
No response

176
162

1

51.9
47.8
0.3

Pocket money
(thousand won)

100
110-200
210-300
310-400
410-500
510
No response

62
92
91
34
22
9

29

18.3
27.1
26.8
10.0
6.5
2.7
8.6

25.p±15.05

<Table 2> Actual condition toward prostitution of subjects                                                  (N=339)

Categories Classification f %

Experience of buying sex Yes
No
No response

94
243

2

27.7
71.7

0.6

Eradication measures of 
prostitution for man who 
sex dealing

Punishment by law
Proper sex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 education
Counselling 
Public service
Others
No response

73
190

32
18
16
10

21.5
56.1

9.5
5.3
4.7
2.9

Reduction measures of
prostitution for women sex 
trading

Punishment by law
Occupational training
Counselling
Shelter & support system
Others
No response

38
119

30
123

15
14

11.2
35.2

8.8
36.3

4.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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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에게 성매매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있다’가 

94명(27.7%), ‘없다’가 243명(71.7%)로 나타났다. 성매매를 한 

남성에 대해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물은 결과 올

바른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190명(56.1%), 현행법에 따른 

처벌 73명(21.5%), 사회봉사 18명(5.3%), 기타 16명(4.7%), 무

응답 10명(2.9%)으로 응답하여 성매매 행동에 대한 교육의 효

과를 기대하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다. 한편,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 대해 성매매 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물은 결

과 ‘보호시설 및 지원시스템 마련’ 123명(36.3%)과 ‘다른 직업

을 갖기 위한 직업훈련’ 119명(35.2%)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외에 ‘현행법에 따른 처벌’ 38명(11.2%), ‘상담’ 30

명(8.8%), 기타 15명(4.4%), 무응답 14명(4.1%)으로 조사되었

다<Table 2>.

3. 성매매 경험 연구대상자의 성매매 경험의 실태

본 연구대상자중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94명을 대

상으로 성매매를 한 장소를 중복 응답하게 한 결과 사창가(집

창촌) 59명(62.8%), 안마시술소 34명(36.2%), 룸살롱 32명

(34.0%), 단란주점 28명(29.8%), 숙박시설 및 러브호텔 19명

(20.2%), 노래방 17명(18.1%), 기지촌 16명(17.0%), 유흥주점 

15명(16.0%), 퇴폐이발소 14명(14.9%), 티켓다방 12명(12.8%), 

나이트클럽 11명(11.7%), 보도방과 비디오방이 각각 10명

(10.6%), 인터넷 채팅과 찜질방이 각각 7명(7.4%), 전화방 4명

(4.3%) 으로 응답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를 중복응답

하게 한 결과 ‘술자리에 어울리다보니’ 50명(53.2%), ‘호기심

에’ 25명(37.2%),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31명(33.0%), ‘스

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17명(18.1%), 친구들의 압력 15명

(16.0%), ‘기타’ 4명(4.3%)순으로 나타나 성매매를 하게 되는 

주요요인이 우리나라의 음주문화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성매매 경험 후의 갖게 되는 느낌으로는 ‘느낌이 없었

다’ 33명(35.0%), ‘성적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즐거웠다’ 16명

(17.0%), ‘성병에 걸릴까 두려웠다’ 13명(13.8%), ‘기대와 다른 

실망감이 들었다’ 11명(11.7%), ‘죄책감을 느꼈다’ 5명(5.3%), 

기타 3명(3.2%)로 응답하여 ‘성적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즐거

웠다’라고 응답한 17.0%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Actual condition toward prostitution of subjects with experience in prostitution                  (N=94)

Categories Classification f %

Place of prostitution* Military campside town
Singing room
Massage parlor
Ticket tea room
Internet chatting
Fomentation room
Corruption barber shop
Red-light district
Room salon
Night club
Prostitution agency('bodobang')
Entertainment liquor shop
Telephone agency('cheunwha bang')
Video agency('video bang')
Hearth liquor shop
Lodging facilities and love hotel

16
17
34
12

7
7

14
59
32
11
10
15

4
10
28
19

17.0
18.1
36.2
12.8

7.4
7.4

14.9
62.8
34.0
11.7
10.6
16.0

4.3
10.6
29.8
20.2

Motive for prostitution* For the settlement of sexual need
Be due to curiosity
By friend's instigation party
Join to drinking party
To get rid of stress
Others

31
35
15
50
17

4

33.0
37.2
16.0
53.2
18.1

4.3

Feeling after sex dealing 
experience

Felt guilty
It was fearful that the venereal disease might be happened
It was pleasant to solve the sexual stress
Unlike expectation, have a feeling of disappointment
There was no touch
Others

5
13
16
11
33

3

5.3
13.8
17.0
11.7
35.0

3.2
* : multipl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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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매매 무경험 연구대상자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본 연구대상자 중 성매매 경험이 없는 243명은 성매매를 

하지 않는 이유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84명

(34.6%), ‘불결하여(성병 등)’ 39명(16.0%), ‘기회가 없어서’ 37

명(15.2%), ‘기타’ 37(15.2%), ‘무응답’ 34명(14.1%), ‘불법이므

로’ 8명(3.3%), ‘방법을 몰라서’ 4명(1.6%)순으로 응답하여 응

답자의 대부분이 성매매의 기회가 없거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매매가 옳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

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후 성매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

매매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연구대상자중 190명(78.2%)이 성매

매 의사가 ‘없다’라고 하였고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21

명(8.6%)로 나타났다<Table 4>.

5. 연구대상자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

본 연구대상자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는 전체 평균평점 

2.88±.39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정도를 보여 성매매는 정

당하지 않고 불필요하며,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

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매매에 대한 태도를 주성분분석 한 결과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당성 영역 3.07±.45점, 필요성 영역 

3.01±.79점, 자발성 영역 2.77±.63점, 피해자 영역 2.65±.58점

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에 대한 태도 점수가 낮은 문항 순으로 보면 1위는 

‘성을 사는 사람만 처벌해야 한다’가 2.22±.89점으로 가장 낮

은 점수를 보여 가장 동의하지 않고 있었는데 성을 사는 사

람과 파는 사람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위는 ‘성매매 여성들은 대체로 성욕이 높은 

사람들이다’ 2.49±.83점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특별히 성욕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3위는 ‘성매

<Table 4> Awareness toward prostitution of subjects with no experience in sex dealing                    (N=243)

Categories Classification f %

Reasons for not sex 
dealing 

Have no opportunity 
Method was not  known
Be wrong ethically
Be dirty
Be illegal
Others

37
4

84
39

8
37

15.2
1.6

34.6
16.0

3.3
15.2

Intention to prostitution 
when there is an 
opportunity

No response
Yes
No
No response

34
21

190
32

14.1
8.6

78.2
13.2

<Table 5> Attitude toward prostitution of subjects

Subdimension Number Item contents Mean±SD

Legitimacy  1
 2
 3
 4
 5
 6

Prostitution shall be understood as a job trading sex for money for sex. 
Prostitution is right to deal with money fairy.
Prostitution is a crime.
Prostitution is an event that it hurt to the dignity in human.
Prostitution is not a problem solving by a government but the choice of individuals.
Intermediary for prostitution shall be punished too.

   2.77±1.06
   2.68±1.03
   3.03±1.02
   3.16±1.03
   2.58±1.06
   3.61±1.08

Necessity  7
 8
 9
10
11
12

Rape will be increased if prostitution is disappeared.
Prostitution is necessary to solve sexual desire for single man.
Man's sexual desire is more difficult to control than woman.
Prostitution can be allowed to man to get rid of stress.
Rape will be decreased if prostitution is legalized.
Prostitution can not avoid for man in social relationship.

   3.28±1.09
   2.94±1.06
   3.16±1.10
   2.91±1.02
   2.95±1.05
   2.86±1.02

Victimization 13
14
15
16
17

The man to buy prostitute shall be punished.
The cheated woman is prostituting compulsorily.
The most of prostitute women are thrown into despair by a rape.
The prostitute women are victims of social culture.
The most of prostitute women choose their work for economical difficulties. 

   2.22± .89
   2.54± .83
   2.70± .84
   2.91± .87
   2.92± .83

Spontaneity 18
19

The prostitute women can resign their work as possible.
The prostitute women choose their work to earn money easily.

   2.96± .97
   3.11± .86

Total    2.8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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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여성들은 속아서 강제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 2.54±.83점

으로 나타나 성매매 여성들이 어느 정도는 성매매 시 자발성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성매매에 대한 태도 점

수가 높은 문항 순으로 보면 1위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3.61±1.08점으로 나타나 성매매를 알선

하는 사람도 성매매를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에 상당히 동의하고 있었다. 2위는 ‘성매매가 

없어지면 강간이 증가할 것이다’ 3.28±1.09점으로 성매매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었다. 3위는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이다’와 ‘남자의 성욕은 여자보다 통제하기 어렵

다’ 문항이 각각 3.16±1.03점으로 두 문항에 대해서도 긍정적

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6. 연구대상자의 양성평등태도

본 연구대상자의 양성평등태도 점수는 전체 평균평점 

1.90±.44점으로 남녀차별적인 태도 점수가 보통보다 낮은 상

태를 나타내 비교적 남녀평등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남녀차별적인 태도에 대한 문항점수가 높은 순서로 보면 1

위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면 결국 남자에게 손해다’ 2.01±.66

점, 2위는 ‘남녀 차별행동은 결국 남자들에게 이익이 된다’ 

1.97±.62점, 3위는 ‘내가 양성평등적 행동을 하면 이상해 보일 

것이다’ 1.91±.63점, 4위 ‘내가 여자를 남자와 동등하게 대우

하면 주변 분위기가 어색 해진다’ 1.90±.64점, 5위 ‘남녀차별

을 하면 안 된다는 여자의 말에 동의하는 남자는 소심해 보

인다’ 1.86±.58점, 6위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남자는 약해 보

인다’ 1.84±.54점, 끝으로 ‘양성평등 이슈를 무시하는 남자가 

멋있어 보인다’ 1.79±.54점으로 나타났다<Table 6>.

7. 연구대상자의 양성평등행동

본 연구대상자의 양성평등행동은 전체 평균평점 2.73±.31점

으로 보통보다 높은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양성평등행동의 

문항점수가 높은 순서로 보면 1위는 ‘나는 취업여성은 자녀 

출산 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로 

3.29±.67점으로 나타나 자녀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2위는 ‘나는 남자라는 이유

<Table 6> Attitude toward gender equality of subjects

Number Item contents Mean±SD

1
2
3
4
5
6
7

Man who asserts gender equality looks weak
Man who ignores gender equality looks smart
Man who agrees with women's opinion not to gender discrimination looks cowardly
It will look strangely if I do sexual equality- behavior 
Sexual equality is damage at man
Sex discrimination behavior is profits at man
If I treat women and men equally atmosphere will be awkward

1.84±.54
1.79±.54
1.86±.58
1.91±.63
2.01±.66
1.97±.62
1.90±.64

Total 1.90±.44

<Table 7> Behavior toward gender equality of subjects

Number Item contents Mean±S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I pretend not to hear an assertion to extend women's right and interests.
I have had asserted that a woman should be resigned in her company when her childbirth.
I have had ignored that woman's claim for the sexual discrimination on a job opportunities.
I have had asserted that a child ought to be given his father's family name.
I have had asserted to maintain laws for the master of households belong to man.
I have had evaded my house affairs that I am a man
I have had appealed that son is more important than daughter for carrying on a family line.
I never read any article for gender equality in a newspaper.
I have had done something on the assumption that woman is inferior to man.
I am talking about woman's problems on an equal footing with woman.
I have had thought how to deal for woman's problems on an equal position.
I have a tendency to talk with a positive point of view about strikes or demonstrations for woman's problem.
I share the house affairs with my mother or sisters in equal.
I read articles for gender equality with an interest.
I have had avoid an action that is the discrimination.
I have had appealed that the job opportunity should be given to both man and woman equally

3.01± .58
3.29± .67
3.02± .69
2.45± .86
2.67± .78
3.11± .79
2.89±1.33
2.95± .78
3.09± .72
2.45± .72
2.51± .69
2.35± .65
2.49± .76
2.19± .61
2.56± .62
2.49± .69

Total 2.7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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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사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있다’ 3.11±.79점, 3위는 ‘나는 

여자가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적이 있다’ 3.09±.72점으

로 나타나 가정영역에서의 양성평등에 관한 문항은 높은 순

위를 보면 가장 낮은 순위의 문항은 ‘나는 양성평등에 관련된 

글을 관심 있게 본다’ 2.19±.61점, 15위 ‘나는 여성문제에 관

련한 항의운동, 시위 등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편

이다’ 2.35±.65점, 13위는 ‘나는 아이가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와 ‘나는 여성문제를 

양성평등주의자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 한다’가 각각 2.45±.92

점으로 나타나 사회적 영역에서의 양성평등에 관한 문항은 

낮은 순위를 보였다<Table 7>.

8. 연구대상자의 성매매 경험 유ㆍ무별 성매매에 

관한 태도, 양성평등태도 및 행동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성매매 경험에 따른 성매매에 대한 태도, 양

성평등태도 및 행동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성매매에 대한 태

도에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의 태도점수는 2.98± 

.30점이었고, 성매매 경험이 없는 연구대상자의 태도점수는 

2.84±.41점으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가 성매매 경

험이 없는 연구대상자보다 성매매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

이었다(t=2.88, p=.004). 또한 성매매에 대한 태도를 하위영역

에 따라 그 차이를 검정한 결과 필요성 영역에서 성매매 경

험이 있는 연구대상자가 성매매 경험이 없는 연구대상자보다 

성매매가 더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t=-5.32, p=.000). 그러

나 정당성 영역, 희생자 영역 및 자발성 영역에서는 성매매 

경험 유 무에 따라 성매매에 관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의 양성평등태도점수는 

2.00±.40점이었고 성매매 경험이 없는 연구대상자의 양성평등

태도점수는 1.86±.44점으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

가 성매매 경험이 없는 연구대상자보다 양성평등태도점수가 

더 높아(t=2.54, p=.008) 남녀차별적인 태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성매매 경험이 없는 연구대상자의 양성평등행

동점수는 2.75±.32점이었고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보

다 양성평등행동점수가 더 높아(t=2.10, p=.036) 양성평등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9. 양성평등태도, 양성평등행동 및 성매매에 대한 

태도간의 상관관계

양성평등태도, 양성평등행동 및 성매매에 대한 태도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성평등태도점수는 양성평등행동점수

(r=-53, p=.000), 성매매에 대한 태도의 정당성 영역점수(r=-12, 

p=.036)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필요성 영역점수

(r=.25, p=.000), 희생자 영역점수(r=.11, p=.039), 자발성 영역

점수(r=.14, p=.009) 및 성매매에 대한 태도 전체점수(r=.14, 

p=.009)간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남녀차별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양성평등행동을 적게 하였고, 성매매는 정당

하지 않지만 필요하며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이지만 자발적으

로 성매매를 한다고 보며 전반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성평등행동점수는 정당성 영역

점수(r=.17, p=.002)간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필요성 

영역점수(r=-.20, p=.000), 성매매에 대한 태도 전체점수(r=-.11, 

p=.049)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양성평등행동

을 할수록 성매매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성매매에 태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

다<Table 9>.

<Table 8> Differences in attitude toward prostitution,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gender equality between subjects 

with experience and no experience in prostitution

Variable
Subdimension of attitude 

toward prostitution

Presence for experience 

of prostitution
Mean±SD t p

Attitude toward prostitution   Legitimacy      Yes
     No

3.11±.34
3.06±.50

- .93 .355

  Necessity      Yes
     No

3.38±.78
2.88±.77

-5.32 .000

  Victimization      Yes
     No

2.56±.60
2.70±.58

1.90 .059

  Spontaneity      Yes
     No

2.85±.67
2.75±.61

-1.38 .168

  Total      Yes
     No

2.98±.30
2.84±.41

-2.88 .004

Attitude toward gender equality      Yes
     No

2.00±.40
1.86±.44

-2.54 .011

Behavior toward gender equality      Yes
     No

2.66±.28
2.75±.32

2.10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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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한국의 성매매는 급속도로 산업화되고 있으며 성을 대규모

로 생산, 소비하도록 만들 뿐 아니라 자본의 이동과 함께 공

간적인 다양성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매매는 

사회적 문제라기보다는 흥밋거리로 다루어지거나 정치적 목적

으로 이용되어 왔고, 성매매 여성은 사회적 관심 밖에 존재하

면서 온갖 죄악의 상징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성적 존재’로서 

여성의 존재를 지속시키면서 가부장제를 떠받치는 한 축이 

되고 있다(Choi, 2003).

본 연구대상자 중 성매매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7.7%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내 조사대상 대학생 1151명 중 26.4%

가 성매매 여성과 성경험이 있다고 한 Im 등(1994)의 연구결

과와 비슷하였고, 20-40대 직장남성을 대상으로 한 Chang 

(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63.7%, 15-78세 822명의 남성을 대

상으로 조사한 48.4%(Chung & Yang, 2003)보다는 낮은 비율

을 보여 성매매 경험이 연령증가와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수집된 표본의 다양성에서 기인하므로 

현 시점에서 전국단위의 표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는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료 

수집을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함으로써, 성매매 경험에 대한 

응답을 솔직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본 연구대상자들

이 성매매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나 성매매의 장소나 성매

매를 하게 된 동기 등에 대해 응답했을 때 자료 분석과정에

서 성매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재분석하였다. 따라서 성매매경

험에 대한 응답율에 다소의 오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원 자

료의 응답율 보다 재분석한 자료가 오히려 결과의 타당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를 한 남성에 대한 성매매 근절

방안에 대해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올바른 성교육 및 양성

평등교육(56.1%)과 현행법에 따른 처벌(21.5%)에 동의하고 있

었는데, 성매매방지법에서 홍보, 예방교육의 실직적인 추진을 

강제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더욱 더 강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매매 감

소방안에 대해 본 연구대상자들은 보호시설 및 지원시스템

(36.3%)과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한 직업훈련(35.2%)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Won(1997)에 의하면 성매매는 성매매 

여성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 경제

노동으로, 성매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서비스직 외에 

다른 직업선택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임금노동시장에서 전략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생존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Byun(2005)도 성매매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 대책으로 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 성매매방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한 바 있다. 연구대상자 중 

성매매 경험자들이 이용하는 성매매 장소는 매우 다양한 것

으로 나타났는데 사창가(집창촌), 안마시술소, 룸살롱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yun과 Hwang(1998)의 연구에서

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와는 다소 다르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성매매 장소의 이용 빈

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매매 장소가 사창가(집창촌) 같은 

전통형 성매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확산된다는 점으로, 성

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에는 소위 말하는 풍선효과 

때문에 과거보다 보다 더 다양한 장소로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거나 혹은 확산되어 노래방, 보도방, 비디오방, 인터넷 채

팅, 찜질방, 전화방 등의 산업형 성매매, 전자형 성매매, 직거

래형 성매매나 매개 장소를 이용한 성매매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대상자들이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로 술자리에 

어울리다 보니(53.2%)를 가장 많이 들고 있었는데 Byun과 

Hwang(1998)의 연구에서 ‘회식 및 단합코스중 하나로 혹은 

동료나 친구들끼리 어울리기 위해서’ 성매매 업소를 이용 한

다는 응답결과와 비슷하였다. Chang(1999)도 연구 대상자의 

72%가 첫 성매매 경험의 동기로 ‘동료, 선후배와 어울리다 보

니’라고 응답하여 남성문화 안에서 동조가 성매매의 주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Im et al., 1994). 연구대상자들은 성매매 

경험 후 대부분 특별한 느낌을 가지지 못하거나 혹은 두려움, 

실망감,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Choi(2003)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들의 3%만이 성경험 후 

만족스러웠다라고 응답하였고 대부분 별 느낌이 없었거나, 죄

책감, 두려움, 실망감이 들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매매가 성욕구의 해소 혹은 성적 쾌락

을 즐기기 위한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는 모순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성매매 경험이 없는 연구대상자들은 성매매

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윤리적으로 옳지 않거나’ 혹은 ‘불

결하기 때문에’로 응답하였고 추후에도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

고 하는 비율이 78.2%여서 이들이 계속해서 우리사회가 가지

<Table 9> Correlation among variables                                                                         r(p)

2 3 4 5 6 7
1 -.53(.000) -.12(.036) .25(.000) .11(.039) .12(.025) .14(.009)
2 .17(.002) -.20(.000) .04(.432) -.05(.378) -.11(.049)

1: Attitude toward gender equality 2: Behavior toward gender equality 3: Legitimacy
4: Necessity 5: Victimization 6: Spontaneity 7: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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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잘못된 성문화에 흡수되지 않도록 성매매 예방교육

이나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는 2.88±.39점으로 중

간보다 약간 낮은 정도를 보여 성매매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

인 태도를 보였다. 전반적인 성매매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선

행연구가 없어 비교해 볼 수는 없었으나, 일반적으로 대학생 

시기는 일생 중 가장 진보적 성향을 보이므로 성 고정관념이

나 통념의 틀에 벗어나 양성평등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남성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

는 주요동기가 군대경험(Im et al., 1994)과 ‘직장인들의 회식 

및 단합모임코스 중 하나’로 혹은 ‘동료나 친구들끼리 어울리

기 위해서’(Byun & Hwang, 1998)라는 결과를 고려할 때 본 

연구대상자들이 기성세대의 잘못된 남성 성문화에 아직 길들

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양성평등교육을 통해, 

성매매가 남성문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력행사이며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 순

위로는 정당성, 필요성, 자발성 그리고 피해자 영역의 순으로 

나타나 연구대상자들은 성매매의 정당성과 필요성에는 상대적

으로 더 많이 동의하지만, 성매매 여성은 할 수 없이 성매매

를 하고 있으며, 피해자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는 Chung과 Yang(2003)의 연구에서 피해자 영역, 필요성 

영역, 자발성 영역, 정당성 영역의 순으로 나온 것과는 상이

한 결과이다. Lee(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여성주의자들이 

성매매가 성을 파는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자 범죄

로 인신매매의 성격을 지니며, 성매매된 여성은 인권유린과 

폭력, 인신매매의 피해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매

매를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일반대중들에게 확산

시킨 결과라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 중 성매매경험이 있

는 대상자는 성매매 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성매매에 대한 

태도가 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 성매매에 대한 고정관념

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특히 필요성 영역에서 성매매경험

이 있는 연구대상자는 성매매경험이 없는 연구대상자 보다 

성매매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성매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성매매를 다시 할 가

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

에게 성매매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여 성매매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Chung & Yang, 

2003). 연구대상자들이 성매매에 대한 태도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성매매를 알선한 자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로 5점 척

도상 3.61±1.08점을 나타내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도 성매매

를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상당히 동의하고 있었다. 이는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하였고 성매매가 범

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사회적 이슈로 담론화 된 

것(Byun, 2005)이 원인일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들의 양성평등태도점수는 1.90±.44점으로 비교적 

남녀평등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양성평등행동점수는 

2.73±.31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의 양성평등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2004년 UN의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177개 조사대

상국 중 한국은 남녀평등지수 29위, 여성권한척도 68위를 차

지하고 있다(UNDT, 2004). 여성들에 대한 차별문화가 서양의 

여러 나라들에 비하여 우세하며, 남성이 이미 사회 곳곳에서 

주된 세력을 차지하고 있어 남성의 생각이 공적 사회영역 내 

더 큰 영향을 미치고(Kim et al., 2004)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을 고려해 볼 때 아직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전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확고히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성매매 경험의 유무에 따라 양성평등태도와 양성평

등행동을 검정한 결과 성매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연구대상

자가 성매매 경험이 없는 연구대상자 보다 양성평등태도와 

양성평등행동 의도가 높았다. 이는 남녀평등의식이 낮은 집단

이 높은 집단에 비해  성매매경험자가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결과(Chung & Yang, 2003)와 일치하는 것으로 양

성평등태도와 행동의 정도 및 성매매태도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한다. 이는 양성평등태

도와 행동 및 성매매에 대한 태도간 상관관계를 검정한 결과

에서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으로 양성평등태도와 행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성매매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양성평등태도와 행동이 성매매에 대한 태도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성매매를 

예방, 근절시키는 가장 궁극적인 방안은 태도의 변화로, 일반

대중들이 성매매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가지게 하고 더 나아

가 표적대상자집단에 적합한 방식으로 꾸준하게 양성평등교육

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자대학생의 성매매와 관련된 실태, 성매매에 

대한 태도, 양성평등태도 및 행동을 파악하여 남자 대학생을 

위한 성매매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확보하

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8월 29일부터 9

월 23일까지 였으며 G시에 소재하는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339명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연

구대상자는 27.7%였으며 성매매를 하는 장소로는 사창가(집

창촌), 안마시술소, 룸살롱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성매

매 경험이 없는 연구대상자들은 대부분 성매매에 대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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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성매매에 태도는 비교적 호

의적이지 않았고, 남녀평등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보통보다 

높은 정도의 양성평등행동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가 성매매 경험이 없는 연구대상자보

다 성매매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더 긍정적이었고, 남녀차

별적인 태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양성평등적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태도와 행동 및 성매매에 

대한 태도간에는 상관관계를 보여 남녀차별적인 태도를 가질

수록 양성평등행동을 적게 하였고 성매매에 대한 태도는 긍

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는 처

벌을 강화하고, 성매매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계속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예방교육

의 내용으로는 전반적인 양성평등태도와 행동을 고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성매매 관련 실태 및 태도 등의 문제는 매우 사적인 영역

에 해당되는 문제이므로 조사연구의 신뢰성에 한계를 가

진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심층면담 등의 질적 연구방

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남성들의 성매매 경험에 영항을 주는 요인으로 입대

경험, 음주와 흡연 등이 있으므로 이를 변수로 활용할 것

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표본은 일지역의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였으므로 일반화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

후 연구 시 전국을 표본으로 한 반복연구의 필요성이 제

기된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특정 표적 집단(예를 들면 군대장병, 

외항선원 등)이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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